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엔씨 ‘리니지M’, 사전생성 접수 반나절 만에 24개 서버 포화 

서삼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/2017-05-17 15:09:28

리니지M&rsquo;의 사전 캐릭터 생성과 혈맹 생성에 많은 이용자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.

 

지난 16일 자정부터 시작된 엔씨소프트의 &lsquo;리니지M&rsquo; 사전 캐릭터 생성은 다음날인 17일 

오후 1시 30분까지 약 13시간 동안 진행된 시점까지 24개 서버가 마감됐다.

 

엔씨소프트가 캐릭터 사전생성을 원하는 이용자를 위해 준비한 서버는 총 100개다. 서버는 △데포로쥬 △

켄라우헬 △판도라 △데스나이트 △듀크데필 △안타라스 △파푸리온 △발라카스 △린드비오르 △사이하 

등으로, 원작 &lsquo;리니지&rsquo;의 캐릭터와 몬스터의 이름을 사용했다. 각 서버는 각각 10개의 하위 

서버가 존재한다.

 

이 중 데스나이트 서버는 서버 10개 중 7개가 마감될 정도로 인기다. 이는 캐릭터의 인기가 반영된 결과로 

보인다. 이밖에 &lsquo;데포로쥬&rsquo;와 &lsquo;판도라&rsquo;는 4개 서버가 마감됐으며, 나머지 서

버는 1~2개 서버가 마감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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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사진출처=리니지M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

엔씨소프트 측은 지금까지 참가한 이용자의 수 등을 집계 중이며, 차후 공개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. 하지

만 △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전예약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한 점 △전체 서버의

24%에 달하는 서버가 마감됐다는 점 △마감되지 않은 서버에도 캐릭터를 생성한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점 

△사전예약자 모집 8시간 만에 100만 고지를 넘어선 점을 고려했을 때, 공식 발표된 사전예약자 수 400만

의 24%인 100만개 이상의 캐릭터가 생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.

 

엔씨소프트 관계자는 &ldquo;사전캐릭터 생성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. &lsquo;리니지M&rsquo; 관련 

앱 &lsquo;M톡&rsquo;에 대한 관심도 높다&rdquo;며 &ldquo;캐릭터 생성 수치 공개 여부는 정해진 바 

없다&rdquo;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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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엔씨소프트는 지난 16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&lsquo;리니지M&rsquo;의 세부정보 일부를 공개했으

며, 원작 온라인의 기조를 유지하며 모바일게임에 맞춘 새로운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고 밝혔다. 이어 이용

자 집단인 &lsquo;혈맹(길드)&rsquo;의 중요도가 높으며, 최종 콘텐츠(엔드 콘텐츠)는 혈맹간 전투인

&lsquo;공성전&rsquo;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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